
김정렬 차관, "개항 60주년 김포공항, 새 도약 출발점 될 것”강조

6일 김포공항 개항 60주년 기념식서 유공자 표창․저가항공사 성공정착 견인 당부 

□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6일(화) 김포공항 개항 60주년 

기념행사(한국공항공사 주관,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)에 참석했다.

ㅇ 이번 행사에는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장, 김성태 국회의원,

김석기 국회의원과 항공사 대표, 김포공항 상주기관 및 항공 관련

업계와 학계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.

□ 김 차관은 축사를 통해 “김포공항은 ‘59년 개항 이래 지난 60년간 

대한민국의 관문 공항으로서 역할을 해왔고,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

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89년 해외여행 자유화 등 대한민국 

발전사의 주요 사건들을 가능하게 했다.”고 평가하면서,

ㅇ “명실상부한 국내 중추 공항으로서 저비용 항공사의 성공적 정착과 

발전을 통해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견인해 나가 주기를” 당부했다.

□ 한편, 우리나라 항공역사의 산실이자 대표적인 도심공항인 김포

공항은 1958년 10월 김포-부산 간 민간항공기가 처음 취항한 뒤 

지금까지 주요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.

ㅇ 지난 2009년부터 노후화 진행으로 인한 건축물의 성능 저하, 저

비용항공사(LCC)의 성장, 단체여객의 증가 등 내‧외부 환경변화에 

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0년간 약 2,500억 원을 투입, 리모델링 

사업을 마치고 10월 17일 새롭게 개장한 바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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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대변인



참고 1  김포공항 개항 60주년 기념식 주요내용

□ 행사개요 

ㅇ 일 시 : ’18. 11. 6(화) 10:30∼11:40

ㅇ 장 소 : 메이필드 호텔 볼룸

ㅇ 참석자 : 2차관님, 상임위 위원장 박순자, 국회의원 김성태, 김석기,

각 항공사 사장 등

ㅇ 목 적 : ‘58.1.30 김포국제공항으로 지정, 민간항공기(김포-부산,10월)가

처음 취항한 지 60주년을 맞이하여 역할과 위상을 재조명

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함

□ 행사 주요일정

구  분 시  간 (분) 항  목 비  고

식전행사
10:30
~11:05
(35분)

10:30~10:35 5 리셉션 VIP룸

10:35~10:38 3
공항 이용객, 축하영상 및 오프닝 
퍼포먼스, 사회자인사

이지연(KBS)

10:51~10:53 2 국민의례   

10:53~10:56 3 환영사   

10:56~10:59 3 축하영상 (해외) ACI, 하네다 등

10:59~11:02 3 VIP 축사 차관님

공식행사
11:05
~11:40
(35분)

11:05~11:11 6 60년 히스토리 영상 및 경과보고   

11:11~11:13 2 혁신헌장 선포   

11:13~11:18 5 터치버튼 세레모니 VIP전체

11:18~11:20 2 기념사진 촬영

11:20~11:30 10 기념 논문, 슬로건 등 시상식
최우수상1 ,
우수상 3,
아이디어킹 2  

11:30~11:40 10 축하공연 KAC합창단


